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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 전 타운뉴스 이웃에 있는 한 업체를 방문했다. 그 

업체는 코스트코를 비롯해 미 전역의 마켓 등에 납품하

는 커다란 식품 가공 판매업체이다. 한국의 공장에서 직

접 가공 생산하고, 산타페스프링스의 커다란 창고가 딸

린 회사에서 미 전역에 공급하고 있다. 그 업체 대표는‘매

일 16개의 컨테이너가 물건을 쏟아 놓았는데 최근 몇 달

째 하루에 불과 3대의 컨테이너가 들어올까 말까하다’면

서 걱정에 휩싸여 있었다. 코스트코와 각 업체들이 물건

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보낼 물건이 없다고 했다. 커다란 

대형 창고가 거의 비어 있었고 한쪽 구석에 하역 작업을 

위해 직원들 다섯 명이 언제 올지 모르는 컨테이너를 기

다리고 있었다.

생산한 물건을 부산항에 잔뜩 쌓아 놓고도 선박을 구

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었다. 사실 물류대란으로 인한 

부산항 장치장 혼잡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등장

할 정도이다. 항만당국도 화물 반입 제한을 완화하기 위

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지만,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어려

움이 있다는 입장이다. 이렇게 부산항에 장치장 점유율

이 높아진 이유는 중국 수출 기업들이 단기계약 운임으

로 30%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 선박을 대량으로 확보함

으로써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배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.

또, 미국이나 유럽행 컨테이너선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

먼저 선적하고 부산항에 들어온다. 하지만 최근에는 글

로벌 물류 대란으로 인해 중국에서 이미 만선이 돼 부산

항에 들르지 않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. 물동량 수준을 

보여주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(SCFI)는 지난달 25일 

3,785.40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7월 이후 최고 수준

이다.

 

부산항의 한 터미널은 최근 장치율(야적장에 컨테이너

가 쌓인 비율)이 94%에 달했다. 터미널이 원활하게 운영

되기 위해서는 장치율이 70% 수준이어야 하고, 90%를 

넘어서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.

실제로 요즈음 미국에서는 생필품 대란으로 곤욕을 치

렀던 코로나 사태 초기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. 

당시에는 소비자들의 사재기가 문제였다면, 이번에는 물

류 대란의 여파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. 기저귀에서 자동

차에 이르기 까지 품귀 현상이 미국 전 지역에서 벌어지

고 있다. 대형 마트인 월마트에 화장지 진열대가 아래위로 

텅 비어 있고, 주방용 타올도 많이 부족하다. 냉동식품이 

군데군데 비어 있고, 중국산이 대부분인 문구류도 마찬

가지이다.

진열대가 비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델

타 변이의 기승으로 중국의 많은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

아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이다. 미국 내 항구에 도착한 화

물을 내리고 옮기는 항만 노동자와 트럭 운전사가 절대적

으로 부족한 것도 한 요인이다. 글로벌 투자기업‘RBC캐

피털마켓’에 따르면 LA와 롱비치항의 인력은 코로나19 

사태 이전 보다 30% 가량 줄었다.‘RBC캐피털마켓’은 이

처럼 인력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 사태로 일감이 줄어 벌이

가 신통치 않고 또, 실업수당과 코로나 지원금만으로도 가

계를 꾸려나갈 수 있어 힘든 항만 노동을 회피하는 사람

들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화물선들이 하역을 기다리며 며칠째 바다 위에 떠 있는 

이유치고는 참으로 어이가 없으나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

다. 오늘도 LA 앞바다에는 화물선 수십 척이 하역을 기다

리고 있다. 이로 인해 물량이 부족하니 당연히 가격이 뛴

다.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5.4%로 13년 만에 최고

치를 기록했다. 휘발유는 42%나 치솟았고, 중고차 24%, 

소고기 18%, 계란은 12% 올랐다. 

급기야 백악관이 개입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

다. 미국 내 물류의 40%를 담당하는 LA와 롱비치항을 연

말까지 24시간 체제로 운영한다고 발표했다. 물류업체들

도 근무시간을 연장하기로 했고, 삼성전자도 동참한다고 

소개했다.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하역한 화물을 받는 

데에 이틀 걸리던 게 최근엔 보름까지 늦춰져서, 앞으로는 

컨테이너 운송량을 60% 늘릴 예정이라고 했다. 

이런 난리 속에 타운뉴스도‘2021-2022 업소록’때문

에 한바탕 법석을 떨었다. 인쇄는 7월에 끝났으나 부산항

에서 출발할 때부터 문제였다. 예년보다 운송 가격이 10

배 가까이 오른 것은 둘째 치고, 배를 구하지 못해 속을 태

웠다. 게다가 간신히 일정을 잡았으나 몇 번이나 해운회사 

사정으로 출발 일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는 연락을 받았

다. LA 항에 도착해서는 꽤 오래 하역을 기다려야 했다. 업

소록이 도착했던 당일에도 항구에 실으러 갔다가 물건을 

찾지 못해 허탕치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며 크게 

기대하지 말라고 했으나 그날 오후 운 좋게 짐을 찾아 타

운뉴스로 떠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. 하루 16개의 컨

테이너가 짐을 쏟아 놓다가 3개의 컨테이너 밖에 내리지 

못하고 있다는 대표의 시름에는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

도 서너 달 걱정 속에 보내다가 업소록이 도착하니 마음

이 편안해졌다. 

곧 다가올 추수감사절에서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

말 쇼핑 시즌이 생필품 사재기 소동으로 얼룩지지 않기를 

바란다.


